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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발협력 과정에서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2년 Post-2015 개발 아젠다, 
‘Beyond the MDGs: It’s all about jobs and livelihoods’를 통해 개발협력과정에서 일자리 만들기(job 
creation)와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ILO 
2012). 이는 국제사회의 Post-2015 논의 지형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job-creating growth)과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개념이 상호 결합되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글로벌개발사업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정당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지구상에서 빈곤을 없애고 동시에 경제적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따라서 ‘일자리는 곧 개발을 의미(Jobs mean development)함’

을 강조했다.

한편 UNDP는 ‘빈곤층을 위한 녹색일자리(Green Jobs for the Poor)’라는 접근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도국 내 ‘환경적인 공적고용프로그램

(environmental public employment programme)’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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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용증대와 빈곤감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A new model 
for poverty reduction and employment generation)’을 언급하기도 했다. UNDP는 이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사회적 기업 경험과 모델이 개도국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빈곤의 
효과적이고도 혁신적인 감소 프로그램 수행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UNDP, 2008). 

현실적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높은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 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탈되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도국 
사회 불평등과 발전 불균형, 만성적 저개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사회경제학적으로 일자리 부재, 장기실업, 구직포기, 열악한 일자리 확산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종종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서 보다 더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빈곤의 덫’에 머무르게 하는 결정적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개도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그간 수행되었던 
해당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과 향후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업사례 분석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개도국 내 직업훈련교육(VET)사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단기 기술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KOICA 지원 사업을 위주로 이루어 
졌다.1) 

Ⅱ. 개도국 일자리 창출 유형과 논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방향과 그 범위를 정리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와 다른 국가 적용 · 적응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선진 공여국의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와 개도국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수준의 일자리 창출 
혹은 사회적 기업의 개도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 속에 수행되었다. 둘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실제로 고용시장 활성화와 취업률 상승에 얼마나 기여 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즉, 일자리 창출이 
해당 국가 내부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일자리의 창출 과정은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이며, 
관련하여 사업내용의 차별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도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기업 경영적 관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정착,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고용성과, 참여기관의 경영역량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 · 성공가능성을 진단한다. 넷째,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즉, 공적 재원을 투자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1)  본 글의 사업 사례는 이영현(2013),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KOICA, 
주성수, 김성현(2014), 글로벌 CSR의 개발협력 현황과 발전과제: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KOICA, 김성규(2013), 
개도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방안 연구, KOICA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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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회의론이 있는 바, 예를 들어 공적 주체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장 개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저해 혹은 경제구조와 시장 논리를 왜곡한다는 신자유주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정책을 국가의 사회보호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탈 빈곤정책 패러다임, 친 빈곤층 성장(Pro-Poor Growth)정책의 기반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 1> 개도국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시각과 범위 

연구시각 범위와 내용

성공 모델의 
적용가능성

선진 공여국의 모범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와 개도국 적용가능성
국제적 수준의 일자리 창출 혹은 사회적 기업의 개도국 진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내부 노동시장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의 창출 과정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차별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기업 경영적 관점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정착, 발전 가능성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
기업의 경영성과와 고용성과, 참여기관의 경영역량 등을 평가,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 · 성공가능성 진단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공적 재원이 투자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탈 빈곤정책 패러다임, 
친 빈곤층 성장

(Pro-Poor Growth) 관점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노동시장 진입과의 연관성 

출처: 김성규, 2013a: 12

개도국 내 일자리 창출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도국 
일자리 창출 사업은 좁은 의미로는 빈곤지역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넓은 의미로는 
빈곤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이 개도국 빈민,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며, 동시에 
여성, 고령자, 빈곤층 등 이른바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social job)’,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지향한다. 이 
개념은 가치 지향적이며, 특히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특히 주목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빈곤, 
취약계층이 ‘저 숙련, 단순노동’의 트랩에 머무는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개도국 내 
사회적 일자리(social job),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형성에 회의적인 분석, 즉 개도국 노동시장은 
결국 저임금 노동시장 구조이며, 이는 중 ·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의 양극화 문제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 개발협력과정에서 공여국 
민간기업의 글로벌 CSR사업을 통한 활발한 개도국 진출, 현지 사업파트너십 구축, 사업 확장의 담론 
하에 논의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점검은 필요하다. 즉, 공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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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글로벌 기업 활동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이 개도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 적응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구의 성공 모델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문화적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개도국 일자리 창출 사업이 ‘괜찮은 
고용(decent employment)’으로 이어지는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지원 전략이 수원국의 
고용 정책과 전략, 노동시장 성격과 구조, 거버넌스 형성 정도, 시민사회의 동의 등과 조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유형과 이에 따른 사업의 특징,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 적용 가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형성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따라 크게 직접 일자리 
창출과 간접 일자리 창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방식과 전략은 국가의 고용정책 방향과 주력 
사업 설정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현금이전,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등의 사업 종류가 존재하며, 현금이전은 
취로 사업 등을 포함한 공익근로, 고용 장려금 지급, 세금감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현재 
남미를 비롯한 개도국에서 조건부 현금이전 사업(CCT Program)이나 생산적 복지(workfare)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창업지원은 청년 창업지원, 신기술부문 창업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등의 
사업부문을 가지며, 개도국에서는 환경 사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진전되어 있고 사회경제 인프라가 축적된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직접일자리창출 사업 중 고용서비스 영역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사업’은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중점 사업 부문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역량을 
갖춘 노동력의 공급(supply of sufficiently quality labour)과 일자리 창출이 불균형한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이는 
기술교육, 직업훈련, 현장 인턴십, OJT(On the Job Training) 등의 사업부문을 가지며, 개도국에서는 
노동능력 향상사업, 고용 시장에 맞는 직업훈련원 설립과 운영 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간접 
일자리 창출사업 중 고용상담 사업은 실업자나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진로 상담,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실업수당을 통해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 소득을 일정정도 보전해주는 사업도 넓은 의미에서의 간접 일자리 창출사업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국가별로 차별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상담 사업은 개도국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며, 이는 일정정도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의 절대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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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자리 창출사업 유형과 개도국 적용 가능 사업

분류 사업유형 사업 부문 개도국 적용 가능 사업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현금이전
공익근로(취로 사업 등)

고용 장려금
세금감면 혜택

조건부현금이전사업
(CCT Program/Workfare)

창업지원
청년 창업지원

신기술부문 창업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친환경 사업
취약계층 대상 사회 서비스  

제공사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 

고용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직업소개, 온라인 잡 매칭  
서비스 등)

-

간접일자리
창출사업

교육시스템 초등, 중등 교육시스템 혁신 사업 -

직업능력개발
기술교육, 직업훈련, 
현장 인턴십(OJT 등)

노동능력향상사업
(노동(고용)시장에 조응하는  
직업훈련원 설립 · 운영 지원)

고용상담
취업진로 상담
취업 정보 제공

-

실업소득 지원 실업수당 -

기타 
직업체험서비스

(한국, 일본, 독일 등의 잡 월드 등)
-

출처: 김성규, 2013a: 23

개도국 일자리 창출 관련 공여기관별 중점 수행사업을 보면, 차별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IDA는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조직화, 빈곤지역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직접일자리 창출에 보다 주력하고 있으며, GIZ나 KOICA의 경우는 
개도국의 기술교육, 직업훈련원 건립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간접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World Bank, UN, ILO 등 국제기구들은 관련 연구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고용(youth employment) 정책에 대한 개념정립, 지표설정 그리고 대안적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오고 있다. 특히 ILO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의 ‘노동시장 연계형 청년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2)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베트남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2)  개념적으로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은 해당 국가의 인구구조, 미래 산업구조, 실업상황(지역별, 
성별, 교육 수준별), 노동시장 요구 등이 반영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이 ‘
밀어내기식’ 시스템이었다면 연계형은 시장 요구 ‘반영형’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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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도국 일자리 창출 사업 사례와 분석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개도국 내 사업 사례는 크게 간접 일자리 창출 사업 유형과 직접 일자리 창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석과 평가는 간접 일자리 창출 사업 유형을 대표하는 직업훈련교육

(VET)사업을, 직접 일자리 창출 유형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과 단기 
기술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1) 직업훈련교육(VET)사업 평가3)

이번 장에서는 KOICA가 수행한 24개 직업훈련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와 직업 
훈련사업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수행된 평가 결과를 보면, ‘스리랑카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에는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이, 중남미 지역은 
과테말라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 정비 훈련센터 건립사업, 아프리카 지역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이 그리고 중동지역에는 요르단 국가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이 ‘매우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평가 사업 중 코스타리카 우에따르 노르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하면 24개 평가 사업 중, 7개 사업이 ‘매우 성공적’, 12개 사업이 ‘성공적’, 4개 
사업이 ‘부분 성공적’ 그리고 1개 사업이 ‘미흡’의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KOICA의 해당 지원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지원 사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전체 24개 평가 사업 중 아시아 지역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 지역이 8건, 그 외 중남미 2건, 중동지역 1건으로 지역적 편차는 뚜렷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직훈 사업별 평가 종합결과

지역 평가 종류 시기 사업 명 최종 등급 

아시아 사후평가 2012 방글라데시 미르푸르 직업훈련원 개보수 및 역량강화 사업 
9

(성공적)

아시아 종료평가 2011 미얀마 따가야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 
11

(매우성공적)

중동 종료평가 2011 요르단 국가 직업훈련역량 강화사업
11

(매우성공적)

아시아 종료평가 2011 스리랑카 자프나 기능대학 개선사업 
6

(미흡)

아시아 종료평가 2009 라오스 한라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10

(성공적)

3) 이영현(2013), 직업훈련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KOICA 분석 결과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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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가 종류 시기 사업 명 최종 등급 

아시아 종료평가 2009 인니 자카르타 기술문화협력센터 건립사업
10

(성공적)

중남미 종료평가 2009 과테말라 청소년 직업훈련원 자동차정비 훈련센터 건립사업 
11

(매우성공적)

아시아 종료평가 2009 한 · 베 산업기술학교 증축 및 역량강화사업 
10

(성공적)

아시아 사후평가 2008 한 ·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0

(성공적)

아프리카 사후평가 2008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9

(성공적)

아시아 사후평가 2007 한 ·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1

(매우성공적)

중남미 사후평가 2007 코스타리카 우에따르 노르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2

(매우성공적)

아프리카 사후평가 2007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1

(매우성공적)

아시아 사후평가 2004 베트남 퀴논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1

(매우성공적)

아시아 사후평가 2004 베트남 하노이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 
10

(성공적)

출처: 이영현, 2013: 28~29, 저자 재구성 

사업평가는 OECD/DAC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표본조사, 면담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포함했다. 평가 항목은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이 설정되었으며 각 항목 당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적용된 사업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업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항목 평가기준

적절성
아국 및 수원국 우선순위 부합성
사업지역/수혜자의 필요와 일치

효과성 의도한 목표의 달성도가 80%이상/ 50~80%/ 50% 미만 

효율성
계획 대비 사업비용이 100% 또는 이내/ 100~150%/ 150% 이상 집행
계획 대비 사업 수행기간이 100% 또는 이내/100~150%/ 150% 이상 소요 

영향력
상위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의 역량개발 및 제도강화 기여도

지속가능성
제도적(구조, 기술, 인적자원) 가능성
재정적(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성 

출처: KOICA, 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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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행 팀은 각 항목 당 사업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우선 적절성 측면에서는, 아국 
개발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성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75%)이 부합하며, 수원국 
개발정책 및 우선순위는 24개 사업 중 23개 사업(96%)이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사업 
기획 당시 사업지역 및 수혜자의 필요와 일치 여부는 24개 사업 중 16개 사업(67%)이 일치한다고 
요약하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24개 사업 중 16개 사업(67%)이 의도한 목표의 80% 이상, 7개 
사업(29%)이 의도한 목표의 50~80%를 달성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

(56%)이 계획된 기간 및 예산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향력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증가로 인한 취업기회 및 고용기회가 증대되었고 관련 산업체들의 
직업훈련원 졸업생들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 기준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인지도의 증가가 곧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 및 고용 
기회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 기회 및 고용기회가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직업훈련사업 지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초기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 평가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평가는 ‘산업체-학교-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연수환경을 조성하여 제도 내실화에 
기여하였으며, 타 기관에 대한 전달교육으로 직업훈련 관련 교육 및 교재 등의 확산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확산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타당할 수 있지만 확산성 또한 보다 정량적이고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 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24개 사업 중 19
개 사업(79%)이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있고 14개 사업(58%)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직업훈련사업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 
영향력, 즉 직업훈련기관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러한 점의 분석이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는 사업의 목표 설정이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개도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관 역량강화 자체에 머물고 있음에도 기인한다.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언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전략은 KOICA의 해당 분야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KOICA의 전략적 목표가 직업훈련 분야에 특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원국의 
직업훈련 분야 정책 및 전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원국 직업훈련 분야 이슈, 체계, 거버넌스 구조 
등을 사업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며, 셋째, 해당 프로그램 및 사업 수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이다. 수원국의 노동시장 정보 및 M&E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KOICA 
현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M&E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제언은 타당해 
보이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의 개발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다. 해당 제언과 
관련하여 향수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노동시장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중요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제언 사항을 중심으로 강조점을 정리해보면, 사업은 결국 개도국의 고용과 연계되며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을 목표로 설계,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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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보 및 M&E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 KOICA 현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M&E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은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의 
개발, 교사 역량 강화, 시설 및 기자재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의 평가 측면에서는, 기초선 조사 단계에서 
직업훈련기관이 해당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M&E 지표설정이 고민되고, 이러한 
요소가 사업설계, 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 사업 사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유교적 전통 
하에서 대학진학의 중요성 강조되며, 직업훈련학교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과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관련 교육훈련을 수료한 청년들도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의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고용문제는 낙후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도 상당부문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자리 공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개도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일자리 미스 매칭구조의 개선, 인력 수급 전망체제 개선을 의미한다. 
둘째는 노동시장과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내용 구축이다. 새로운 커리큘럼의 
구성과 이를 해당 국가의 중장기 교육과정, 혹은 단기 맞춤형 직업기술교육에 반영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 내 경력자 혹은 탈락자들을 위한 현장경험, 실습을 통한 인턴십, 현장직무훈련(OJT) 등의 
활성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 필요인력 분석을 해 보면 일자리의 문제가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부족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이 청년고용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연계형’,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청년고용실태의 과학적인 분석과 모니터링, 
이를 위한 기법 개발, 관련 자료의 축적 등 기반 작업이 요구된다. 즉, 일자리문제는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수준, 지식기반 사회라는 세계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교육과정 졸업자 혹은 취업예정자 관련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이들의 직업 
이동경로 추적조사와 자료화 등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실업문제 포함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활용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ILO의 새로운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ILO는 하노이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중앙정부와 함께 ① 직업훈련의 예산 증액관련 해당 법 개정과 ② 기업과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G20의 직업훈련 
육성 전략에 의거, 베트남 경제와 연관된 관광부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특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후에(Hue) 인근 광남(Quang Nam), ②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Dong Nai), ③ 
딘즈엉(Dinh Duong) 지역의 특정 직업훈련 관련 학교를 선정, 커리큘럼을 포함한 관련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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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에 구체화될 계획에 있다. 그런데 직업훈련 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설정 과정에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의 참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 노하우, 인턴십 기회의 활용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민간기업 활동이 부합할 때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CSR 
사업이 주로 일회적, 기업홍보성 그리고 자선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의 주력 사업 
업종과는 무관한 부문에서 지원을 하는데 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그만큼 CSR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이 개발협력의 성과로 내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보여 진다. 

CSR을 통한 개도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내 기업으로는 삼익악기의 사례가 꼽힌다. KOICA
와 공동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일자리가 3천개 이상 창출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른바  
‘현지 기업’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연간 2회의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해, 목공예반 
60명, 피아노조율반 40명, 제빵과 봉제 20명 등을 대상으로 우수수료생에게는 삼익악기에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기술교육과 직무적응 훈련을 통과한 수료생들 중 본인이 희망하고 직업훈련 
교사 및 실무적응훈련 슈퍼바이저가 추천하는 졸업생은 삼익 인도네시아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해당 국가 경제상황의 변화라는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 즉,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의 고용 
상태가 점검되어야 하는데, 만약 불경기나 경제위기 시 현지 채용된 직원들이 쉽게 해고, 정리 될 수 
있는 일자리라면, 해당 CSR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훈련생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그 효과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표 5>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 평가

기술 훈련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삼익악기 강 강 중

세아상역 강 강 중

SK 이노베이션 중 중 중

General Mills 강 강 강

Kraft Foods 중 강 중

L’Oreal 중 중 중

Natura 강 강 강

Abbott Lab 강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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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훈련 고용 창출 소득 증대

Novartis 강 중 중

Pfizer 강 중 중

SCJohnson 강 중 중

Sumitomo Chemical 강 강 중

TWI 강 중 중

Columbia Sports 강 강 중

Levi Strauss 강 강 중

Marks&Spencer 강 중 강

Walmart Mexico 강 강 중

Celtel Congo 강 강 강

ITC 강 강 강

Agility 강 중 중

E3Empower 강 중 중

Newmont 강 강 중

SolarNow 강 강 중

출처: 주성수, 김성현, 2014 

또 다른 국내 기업의 사례로서는 세아상역이 언급된다. 이 기업은 빈곤국가의 빈곤층을 노동자 고용을 
통한 빈곤감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고용 인력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CSV 모델에 해당 
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2011년 대지진으로 26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아이티에 세아상역이 
의류공장을 건설해 시장을 개척한 ‘전략적’ CSR 사례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2014년 
현재까지 공장을 건설, 가동하며 여성 등 빈곤층과 취약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빈곤탈출을 돕고 있다. 2012년부터 8만5천 달러를 투자해 2014년까지 제2, 제3 공장들을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조성해 수 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직장 주변의 학교, 훈련센터, 고아원 지원 등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세아상역은 한국과 미국 포함 전 세계 10개 국가에 22개 현지 법인과 34개 공장을 운영, 약 3만 5
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섬유기업으로, 주력 업종의 성격과 개도국 내 잉여 노동력의 
결합이 용이한 점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향후 안정적이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여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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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이전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가.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가나) 

 KOICA와 현대자동차가 수행한 ‘자동차 기술 교육 센터 건립 운영을 통한 가나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젝트(Empowering Ghanaian Youth through Auto-mechanic skills training)’는 기술 전수를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 대상지는 가나 동부 코포리두아(Koforidua) 
지역이며, 사업 대상은 13~24세 청소년,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2012년 11월이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① 자동차 기술 교육 센터 설립, 설비 지원, ② 자동차 기술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③ 이를 
통한 자동차 정비사 양성, ④ 졸업 후 일자리 창출 지원, ⑤ 일자리 정보 공유와 센터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으로 설정되었다. 

사업 성과와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현지 NGO인 플랜 가나, 가나 교육부, 가나교육서비스(Ghana 
Education Service), 청소년 위원회, 그라티스 재단(GRATIS foundation), 산업부 등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 모니터링 구조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가나의 노동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양질의 자동차 정비인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가나의 자동차 정비기술의 표준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자동차 정비 교육에서 양질의 실습교육과 현장 학습이 크게 강화되는 등, 가나 기술 교육의 커리큘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교육훈련센터 사업이 교육의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사회 빈곤퇴치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보면, 우선 가나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나의 고용시장 
상황은 일자리의 공급 부족보다는 노동시장이 원하는 양질의 노동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보다 
현저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훈련센터의 지향점인 양질의 기술훈련을 통한 자영업(자동차 정비업) 
육성과 관련 부문 취업 유도가 노동시장 상황과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 자동차AS, 
정비 공장과의 지속적 연계를 통한 훈련생의 현장교육(OJT) 기회를 제공, 이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의 향후 과제는, 첫째, 검증된 현지 NGO 등의 활용을 통해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상시적으로 강조하고, 동시에 산업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재정적 지원 
확보 노력을 계속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건물 유지관리, 장비 개 · 보수 등 인프라 운영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며, 셋째, 사업 지역에 있는 기술 전문대학인 K-poly와의 협약을 통해 드림 센터의 
교육 과정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내용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양질의 교사 확보는 센터 기술학교를 차별화 시키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센터의 장학제도를 좀 더 개선하고 정교화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빈곤층과 여성 등 이른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빈곤층 자녀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심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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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빈곤퇴치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모잠비크) 

KOICA는 포스코와 함께 모잠비크 마니싸(Manhica) 지역 빈곤퇴치 지원 사업(Antipoverty 
Program in Manhica, Mozambique)을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행했다. 사업 내용은, 
① 선진 농업기술 교육, 농기계 교육 실시(이모작, 협동농장), ②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및 판매의 
활성화, ③ 주변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작물 개발 및 보급, ④ 농업 훈련센터 인근 만찌아니 마을 
문맹퇴치 사업, ⑤ 만찌아니 마을 초등학교 후원사업 등으로 설정되었다. 

사업성과로는 첫째, 농업기술의 전수를 꼽을 수 있다. 한국식 벼농사 이앙법 교육, 시범농장을 통한 
토마토 재배 기술 전수, 농기계 운전 및 관리 기술 교육, 퇴비 증산법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둘째, 시범 
협동 농장 구성 및  운영이다. 기아대책위와 지역 주민위원회를 통한 농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규칙 
등이 설정되었다. 훈련생을 5인 1조로 나눠 조별 공동 실습 농장을 부여했으며, 조별로 각각의 부지에 
양파, 토마토, 양배추, 상추 등을 협력하여 재배케 하는 방법이 정착되었다. 셋째, 농장 인프라 구축이다. 
농장 급 · 배수 시설 구축, 농업장비(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충원, 창고 건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넷째, 작물재배 및 유통과정이 구축된 점이다. 벼 재배(10ha), 시범농장을 통한 토마토 재배를 
실시했으며, 작물의 효과적인 유통 방법 및 판로 개척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트럭을 구입, 2012년 1
월부터 작물 공동 판매를 시작했다. 다섯째, 지역 일자리 창출 부문이다. 즉, 농장운영을 통해 취업 혹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을 평가하여 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 
농장 취업을 의뢰하며, 졸업생들과 함께 공동 경작할 수 있는 공동 농장 운영도 시도하고 있다. 

사업의 의미로는, 첫째 현지상황에 보다 조응하는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 했으며, 둘째, 
주민들이 공동으로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 확인, 
셋째, 농장의 수익구조와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 필요성 등의 확인을 꼽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보면, 첫째, 농업훈련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농업훈련원 관리자 
및 농업 기술 전문 교사로 양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에 형성되고 있는 공동 농장 경영 총괄 
관리자로 활동할 여지도 형성되고 있었다. 둘째, 공동농장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측면이다. 
창출될 수 있는 부문은 농업 종사자, 유통 및 운송 담당자, 판매망 구축 관련이다. 셋째, 신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영농 육성 가능성이다. 자영농의 규모가 확대 된다면, 농업 종사, 유통, 판매 부문의 
일자리 창출 가능이 높다고 하겠다. 

사업의 향후 과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추가 실시되는 농업경영과 축산 교육 실습은 일자리 창출과 
농가 수익사업, 이를 통한 자영농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주민 협의체의 구성과 이를 통한 협동 농장의 
활성화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공여국 민간 기업을 포함한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특히 운영주체인 현지 NGO의 역할과 보다 투명한 운영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즉, 공동농장 관련 
행정, 농작물 판매, 수익관리 등 전반적 운영 규약과 지침 등을 문서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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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이러한 향후 과제의 이행을 통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캄보디아) 

해당 사업의 정식 명칭은 ‘전기전자제품 처리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ensuring effective e-wast management in Cambodia) 
이며 KOICA, 삼성전자, UNIDO가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 씨엠립(Siem Reap), 반테이 미안쩨이(Banteay Meanchey), 바탐방(Battambong), 캄퐁참

(Kampong Cham) 지역으로, 이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 비즈니스 활성지역, 실업률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징지어진다. 

사업 대상은 전기전자 정비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을 보면 ①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자들에게 전기전자폐기물 처리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② 
전기전자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체계 구축 및 주민인식제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기반 마련, ③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증진, ④ 지역별 맞춤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폐기물관리 및 일자리창출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보면, 첫째, 해당 사업은, 민간 기업의 개도국 내 수익모델 
창출이라는 목적과 현지 인력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의 제공이라는 
단선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직접 양성하고 이 
인력을 다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와 단순 노동력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명확히 양분된 캄보디아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UNIDO, KOICA 그리고 민간 
대기업의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과정은 개도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의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전문가 및 일반 정비사 양성 교육의 
규모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지의 요구이기도 하며, 특히 교육과정에 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여야 한다. 둘째, 기업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교육과 교육생에게는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요구와 필요를 수시로 모니터링, 이를 국가 일자리 매칭 사업에 빠르고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현지 정부 기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셋째, 환경사업과 연관된 현지 캄보디아 민간기업의 발굴과 
이들과의 일상적 소통, 파트너십 형성 ·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생의 일자리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라. 단기 직업훈련을 통한 빈민지역 일자리 창출(몽골) 

KOICA와 코피온이 수행한 해당 사업의 정식 명칭은 ‘몽골 체쯔지역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아동가족 지원 사업(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Promotion and Children-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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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ez, Mongolia)’이다. 사업대상지는 몽골 울란바타르 체쯔지역,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있으며, 이 중 2011년부터 우선 수행된 1년간의 사업을 분석했다. 해당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수혜자는 체쯔지역 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 가족 등 2000여명으로 설정되고 있다. 
시행기관은 코피온과 위스타트 운동본부이며 수원국의 협력 기관은 몽골국제대학(MIU: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은 MDG 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즉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목표 2. 초등교육의 확대 목표 3. 성평등 촉진과 여권신장, 목표 5. 모성건강 증진에 해당되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체쯔지역 사업의 해당 MDG와 달성을 위한 사업 방안 

MDG 사업방안

GOAL 1.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직업훈련(이용, 미용, 제빵, 봉제 등)을 통한 소득활동가능 기술보급 → 
취업과 창업 유도

GOAL 2. 초등교육의 확대 아동가족 지원 사업(체쯔지역 문화센터 내 아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GOAL 3. 성평등 촉진과 여권신장 여성대상 직업훈련, 이를 통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GOAL 4. 어린이, 유아 사망률 감소 아동보건서비스 연계를 통한 건강 진단, 확보

GOAL 5. 모성건강 증진 임산부 상담과 보건 서비스 제공 

출처: 김성규, 2013a: 108

현재 해당 사업은 코피온, 위스타트 운동본부, 몽골 국제대학 직업훈련센터의 3자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역량증대, 직업훈련을 위한 강사양성, 직업훈련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증대 등을 
지향하며, 이는 결국 기술 보급을 통한 유효 노동 인력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자 함이다. 

개도국 일자리 창출의 주요 방향이 잠재적 노동인력의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은 이와 부합하며, 특히 몽골의 도시 빈곤층,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부여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2009년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역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이 47.8%에 이르며, 특히 2~3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49.8%에 달하는 등 빈곤지역의 취업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업의 단기목표와 기대효과로는 ① 지역사회 여성가장 및 청소년 연 80여 명 직업훈련 달성, ② 
직업훈련 후 수료생의 40% 이상 취업 및 창업, ③ 직업훈련생 중 3개 그룹 설정, 소규모 창업 유도, ④ 
아동 관리 매월 평균 40건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료생의 안정적 가계 소득 확보와 
이를 통한 해당 가족의 빈곤 탈출, 아동 영양, 교육, 보건 수준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부분인 직업훈련원 운영과 지역 내 창업, 취업 여건 개선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그 대상은 빈곤층, 특히 많은 경우 여성으로 설정되고 있다. 일자리 자체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의 방법도 단기 직업기술 전수를 통한 취업 유도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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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두고 있다. 이는 빈곤층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간 높은 질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초기 직업훈련 부문 설정이 현지의 고용환경, 노동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사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의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다양하고 고용지향적인 단기 직업훈련 부문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현재 체쯔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센터(Culture & Education Center for Welfare)
의 교육, 복지, 보건 프로그램 활성화와 이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적극 결합,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의 부족은 사업 초기 직업훈련 신청자 수의 미달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바, 
이는 적절한 훈련생 선발과 빈곤층을 우선하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창업 · 취업을 지원하는 조직의 형성과 창업의 능력 및 의지가 있는 훈련생들의 수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수료생의 구직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직업전문상담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훈련생 역량 사업 강화와 연결된다. 현재까지 체쯔 지역 창업 · 
취업 지원 조직의 활성화는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 · 취업 지원 조직과 지방정부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도록 유도 하거나,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 및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창업, 취업 의지를 고양시키는 
방법 등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훈련과목 선정 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기술과목을 선정하되,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 및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 파트너 
간의 유기적이며 긴밀한 협조와 사업조율이 중요하다. 특히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뚜렷한 조율의 주체가 없이 각자 자기 부문의 사업에 투입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업 간 유기적 연관성을 잃기 쉬우며, 병렬적인 사업의 진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마. 사업 사례 비교 분석 

언급된 KOICA 지원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 유형, 일자리의 수준, 일자리 성격, 민간기업의 역할, 
향후 사업의 확장 가능성 등 몇 가지 변수에 의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 유형을 통해 비교해보면, 가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와 캄보디아 KOICA-UNIDO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 유형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 사업과 몽골 체쯔지역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방식과 결과의 측면에서 보다 
간접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창출 방법을 보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와 캄보디아 KOICA-UNIDO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은 캄보디아 현지 고용상황을 반영한 역량개발 사업과 이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지향하며,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 사업과 체쯔지역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각각 장기적 
혹은 단기적 기술이전을 통한 수료생들의 취업, 창업의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즉, 전자는 양질의 
인력 개발(역량개발) 사업에 강조점을 둔다면, 후자의 경우는 보다 기술이전의 강조를 통한 취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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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가나 드림센터와 캄보디아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은 다른 두 
사업에 비해 현지 고용시장의 요구를 보다 반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역할의 측면에서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와 KOICA-UNIDO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 민간 기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기업의 개도국 
현지의 이윤확대, 판로 확보 과정과 현지 인력 양성의 목표가 상호 잘 매칭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나 아크라의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정비소는 학생들에게 인턴십, 현장직업훈련(OJT)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환경적 가능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 사업의 경우, 포스코의 역할이 문맹퇴치운동에 대한 재정지원, 초등학교 
후원 등 제한적인 부문에만 머물고 있으며, 이는 포스코의 주력 산업부문과 해당 사업과의 내용적 
연관성이 현저히 낮음에서 기인한다.

사업을 통해 창출되거나 창출될 일자리 수준을 비교하면, 가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와 캄보디아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임금, 고용조건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기대되며, 
특히 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은 보다 사회적 일자리를 지향한다. 한편 사업의 
확대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가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와 캄보디아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몽골 체쯔지역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향후 사업을 전개하면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경우 사업의 
확대여부가 가나의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 위기로 인한 
내수 위축 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OICA-UNIDO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현지 환경 관련 기업의 참여 정도가 사업의 성공과 확산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의 문제, 기타 
기후적 요인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몽골 체쯔지역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몽골국제대학 내 직업훈련센터(VTC)에서 수행되고 있는 위탁 직업훈련과정이 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빈곤층 청장년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과목의 개설이 향후 사업 전개에 있어 관건이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도 명시한 바, 훈련센터 수료생, 지역 관련자, 전문가가 결합하는 취 · 창업 지원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중요하다.



90  | 한국국제협력단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Ⅰ. 개발협력 이슈

<표 7> 사업별 일자리 창출 관련 비교와 사업 확대 가능성 

사업명
일자리 창출

의 유형
일자리 창출 

방법
민간 기업

역할

일자리  
수준(임금,  
안정성)

일자리성격
(사회적  

일자리 정도)

사업 확대  
가능성

가나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

직접적
역량개발/ 
공급(고용 
상황반영)

높음
(현대자동차)

비교적
높음

높음 높음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 사업

간접적
중장기적
기술이전

낮음
(포스코)

낮음 보통  보통

몽골 체쯔지역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사업
간접적

단기적
기술이전

없음 낮음 낮음 낮음

캄보디아  
KOICA-UNIDO  
그린 일자리  
창출사업

직접적
역량개발/ 
공급(고용 
상황반영)

높음
(삼성전자)

비교적 
높음

높음 높음

출처: 김성규, 2013a: 135

이상의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과 관련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기술이전을 통한 취업, 창업가능성의 확대보다는 
고용시장 상황이 반영된 역량개발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보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략은 산업구조와 산업화 정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사례에서 보여 지는 바, 가나와 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일정정도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도국 현지 일자리 창출과정에는 민간기업의 능동적 결합과 
역할이 중요하며, 민간기업의 개입은 사업의 초기 형성과정에서부터 사후 모니터링,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창출과도 부합되는 중장기적 투자를 확대하고 해당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개도국 현지 진출을 위한 사전 기업 이미지 제고

(image promotion)와 홍보 차원의 사업 지원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Ⅳ. 사업 사례의 유형별 평가

이번 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유형별, 즉 간접일자리 창출과 직접 일자리 창출 유형에 따른 평가와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간접 일자리 창출 사업 분석을 통한 평가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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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은 해당 국가의 직업훈련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관련 국가 정책인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NQF)’ 와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2011~2020, NVQF)’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기술 숙련, 지역 간 (숙련)인력 
불균형 해소, 세계무대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정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시장, 기업 요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훈련과정개발, 커리큘럼 개발, 
교수법,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방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 실행 이후 기업의 요구에 
맞게 훈련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아울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과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상호 계약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계약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보다 큰 이니셔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직업훈련 교사에게 기업 현장 실습(field work) 기회, 새로운 장비와 신기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의 제공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기업은 우수 훈련생들을 직접 채용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기술 전수, 기술 표준과 
자격 평가(assessment) 제도 구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기관에게 보다 큰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되, 기관에게 능력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훈련의 범위와 규모 등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훈련기관은 훈련생,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훈련 기법 개발에 힘써야 
하며, 훈련 프로그램과 기법의 도입, 개발 측면에서 해당 선진 공여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적극 
요청,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은 인력이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현장 학습

(workplace learning), OJT(On the Job Training)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정 이수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OJT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양질의 인력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기업 내 직업훈련 기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비구속성 OJT 
프로그램 확대’와 기업을 위한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사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숙련인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국가 직업기술 표준과 직무능력표준

(competency standards)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첨단 기업 수준에 맞는 직업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조응하는 임금, 노동보험 설정, 훈련 방식의 구체화, 정교화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방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해 국가 표준기술 평가규준과 직업기술의 
자격부여 권한을 가진 ‘산업기술 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의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과 직업교육 관련 효과적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훈련의 질적 관리,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분석, 노동시장 분석, 직업 문화와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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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분석 등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분석 노하우와 관련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 
직업교육훈련 경험의 축적과 축적된 통계 데이터는 직업훈련의 구조, 분야 그리고 비용 등을 설정,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사, 훈련생, 기업가, 취업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와 규준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혁신과 새로운 모델 제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직업훈련생, 교수 그리고 기관 운영자 간의 국제적인 통합, 소통 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언어, 특히 영어와 IT 훈련 등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설정도 아울러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등 직업훈련 선진국의 관련 기관과 
ADB, World Bank, UNDP, ILO 등 국제기구로 부터 기관 경영 노하우 학습 등 공조,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분석을 통한 평가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사업 설계, 사업 실행, 사업 내용 등의 측면에서 정리되었다. 

첫째, 사업설계는 정확하고도 보다 정교한 대상 설정(targeting)에서 출발해야 하며, 선정된 대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과 로드맵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몽골 빈민지역 대상 직업훈련의 경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 지향적 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현재 여성들의 이 · 미용 부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시장의 한계로 인해 다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현재 체쯔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센터의 교육, 복지, 보건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설계 시 빈곤층 
대상 설정을 보다 정교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예를 들어 가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경우 빈곤층 무상 교육 대상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심사 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업 실행에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의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 정부부처의 전략적 지원과 사업 실행 시 주변자원 
활용의 개념까지 포괄될 수 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사례는 재학생, 졸업생 및 교사 등 기술학교의 
수혜자들과 가나 아크라 자동차 대리점과 정비소, 플랜 가나 등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킹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사업지와 주변 공동체와의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모잠비크 마니싸 농업훈련원 사례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는 절대적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폐쇄성, 배타성 등 사회적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사소통 구조의 형성은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사업실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지 NGO 등의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원칙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니싸 농촌 훈련원의 경우,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동농장 운영 관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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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판매, 수익관리 등 전반적 운영 규약과 지침 등을 문서로 수립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조율의 주체가 없이 기존 현지 기관에 위탁을 하는 형식의 사업은 공여국 수행기관의 
이니셔티브 상실, 실행 사업 간의 유기적 연관성 저해, 단순 병렬적인 사업의 진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면 UNIDO-KOICA-SAMSUNG의 캄보디아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및 그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공여기관 주체 뿐 만 아니라 국립기술훈련원(NTTI),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사업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개도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활용성과 중장기적 고급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상시 업데이트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훈련과목 선정 시 명시적으로 취업과 창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설정 하되, 이를 위해 인력 수급현황 등 사전 노동시장조사 및 교육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의 진행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상시적 모니터링, 교육 
내용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 수준 있는 교사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및 그린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업데이트 된 기술의 지속적 공급은 사업의 
효과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공에 관건이 되는 요인이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능동적이고도 지속적인 정비 관련 노하우와 기술 전수, 양질의 교육 인력 공급으로 가능하다. 한편, 
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의 학습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습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뿐만 아니라 교육 시작 시 수강생들의 욕구조사 등을 통해 수업 운영을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일부 사업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육과정에는 기술 이전, 
실습 등의 내용 외 인간관계형성과 인성 교육 강화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소양의 
습득은 수료생의 이후 직업 활동 시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넷째, 사업 수행 시 해당 지역사회의 원로, 관련 연구기관, 학교 등 이른바 ‘주변 자원’의 활용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우선 현지에서 검증된 NGO 등의 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주변의 연관 기관이나 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사업지인 코포리두아(Koforidua) 지역에 소재한 
기술 전문대학인 K-Poly(Koforidua Polytechnic)와의 협약을 통해 드림 센터의 교육 과정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려 한 시도는 하나의 좋은 사례 이며, 이는 드림센터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모잠비크 현지 농업훈련원이 현지 농업 교육기관

(CEFATE), 가나안 농군학교 등과 협력하여 훈련원 운영의 안정을 도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사업 지역의 설정 시 주변 자원 활용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 방안과 가능성을 사업 형성 시 사전에 미리 구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성격상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하우 개발이 필요 하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 
결합은 재정지원, 기술력, 운영 노하우와 능력 등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활용과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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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기전자 전문가 및 일반 정비사 양성 교육의 규모 확대 요구는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와 조응할 때 그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교육과정 규모의 확대 요구와 더불어 
캄보디아 사회 취약계층을 해당 교육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이 존재한다.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이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에서 제안될 수 있다. 한편 공여국 민간기업 외 환경사업과 연관된 캄보디아 현지 
민간기업의 발굴과 이들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아울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 수행 주체는 민간기업 
관계자들에게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과 사업의 취지를 설득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Ⅴ. 정책제언 및 시사점 

이번 장에서는 해당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지향점 도출과 향후 사업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개도국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향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협력 과정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는, 
①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빈곤층 등 사회배제집단의 노동시장 편입을 목적으로 하며, ② 일자리의 
창출 방식을 보면 국가와 시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시민사회, 공동체 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③ 창출된 일자리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소득 향상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연대 · 통합에 기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개도국 빈곤층은 그에 적합한 일자리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절박성에 부합한다. 취약계층과 빈곤층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당면한 경제적 빈곤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 문화적 자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 빈곤 계층에게 일자리는 자활, 자립의 수단이며, 또한 그 일자리는 지역 사회 
서비스나 자활 공동체 운영 관련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됨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은 경제적, 
인구학적 특징에 의해 사회 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델은 이를 
충족시킬 여지가 크다는 점도 주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가 국가의 노동시장, 고용 전략 형성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 전통 가족의 해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사회 · 인구학적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영역에서 제공되던 사회서비스의 사회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회 서비스가 시장의 영역에서 혹은 공적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의 측면에서 일자리의 제공, 특히 사회적 일자리는 
개도국 취약 빈곤층의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재 빈곤화 방지 등 사회적 기회 및 안전망의 역할을 훌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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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기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를 넘어 사회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에도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형성에 기여 한다.4) 

둘째, 개발협력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안정성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지향해야 한다. ILO는 1999년 제 87차 국제노동회의(The 8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decent work를 ‘자유, 공평, 안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하에 
남녀 모두에게 괜찮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회’로 정의했다. 즉, decent work는 특정 부문의 
직업이나 직업의 경제적 사회적 보상 조건을 언급하는 용어, 예를 들어, 좋은 혹은 나쁜 일자리(good 
job or bad job)가 아닌, 사회적 기회(social opportunities)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가치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5) 특히 이 요소들은 개도국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용할 수 있다. 즉 개도국 사회적 일자리의 가치를 설정하는 데는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보다는 decent work의 개념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 만족스런 일자리의 
기준은 대개 주관적인 판단, 경제적인 보상 등으로 측정되며, 이는 개도국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닌다. 좋은 일자리는 임금과 부가급여와 같은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등에 집중하는 반면, decent work는 노동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사회보호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점, 최저임금이나 탈 빈곤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인구 집단, 즉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김보람 외 2012: 9). 

셋째, 일자리 창출 지원 전략 측면에서 중장기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수의 실업자 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기술 전수, 이를 통한 양적인 일자리 창출 추구라는 ‘양면 전략’이 개도국 
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즉, 개도국 내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기술 이전을 통한 취업 유도와 중장기 고급직업훈련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도국 내 노동시장 
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다른 사회, 경제, 문화적 분석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 특성, 인력 수급 관계, 산업 구조와 유망 산업 부문 등을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훈련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labour market orient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해당 개도국의 공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과 기업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조응하고 있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현재 ILO에서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훈련 사업‘ 결과는 향후 개도국 청년고용 활성화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사업 지원 ODA의 방향성을 

4)  사회적 일자리의 성격, 이에 따른 사업조직 유형과 사업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즉, ① 복지서비스(사회보호 
서비스) 제공형, ② 노동시장 활성화형, ③ 친환경적, ④ 자본 지원형, ⑤ 농촌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직유형을 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동농장,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를 띤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 
제공사업 에서부터 농작물 품종개량, 마이크로 금융 사업까지 다양하다.

5)  ILO가 decent work의 중요 요소로 ① 노동기회(opportunity for work) ② 고용선택의 자유(work in conditions of 
freedom) ③ 생산적인 노동(productive work) ④ 노동에서의 평등(equity in work) ⑤ 고용안전(security at work) 
⑥ 노동에서의 인간 존엄성(dignity at work)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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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향후 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KOICA의 사업 형성, 지원에도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넷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 결합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 결합은 재정지원, 기술력, 운영 노하우와 능력 등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와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합은 민간 기업의 현지 기업 비전과 이윤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주력 업종과 결합된 개발협력사업의 형성이 개도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관심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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